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90,6227,6269)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2021.6.17.(목)까지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1.5.18.(화) 09:00 ~ 6.17.(목) 18:00 / 31일간

신청대상
 재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이 원칙

신청방법

지원내용

 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지원액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Ⅰ유형 520만원 390만원 368만원 120만원 67.5만원

다자녀 520만원 450만원

 ※ 1)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 결정

    2) 성적, 이수학점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요건 제외)

문 의 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붙임 붙임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자료제공: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5)



병영생활 고충상담,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ž성폭력 ž 군범죄 신고/상담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국 방 헬 프 콜 ☎☎  1 3 0 31 3 0 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73)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02-811-6526)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 오는 7월 17일은 제73주년 제헌절 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가정에서는 7. 17.(토)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

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든 우리 곁의 따뜻한 이웃!
지금 바로 추천해 주세요.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02-2100-4110)

희망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숨은 희망을 찾아 함께 공유할수록

대한민국은 따뜻해집니다.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찾아주세요.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올해 11회째를 맞아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 생명사랑과 환경보호에 앞장서시는 분,

주변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분 등 각 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 추천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헌신· 봉사한 숨은 주인공을 찾아 주세요.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시려면, 인터넷, 이메일로 추천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스마트폰

(m.sanghun.go.kr)으로도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고,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www.sanghun.go.kr / 이메일 : sanghun114@korea.kr

▸ 모바일(스마트폰) : m.sanghun.go.kr

▸ 우편 또는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추천은 연중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 추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추천된 분들 가운데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연말에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mailto:sanghun114@korea.kr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

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한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다만, 본인 추천 불가)
☞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쓰는 사람

▸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사회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등

※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독립운동․보훈․참전,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

☞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연중 언제든 추천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건은 2022년에 심사)

☞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인터넷,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 제출 또는 행정안전부 직접 방문

① (인터넷/모바일) 온라인(www.sanghun.go.kr) 또는 모바일(m.sanghun.go.kr) 접속 → 

   ‘대한민국 상훈’ - ‘국민추천포상’ 추천하기 - ‘인터넷 추천’ 메뉴 클릭 → 추천서 입력·저장

* 포털 검색창에「대한민국 상훈」을 입력하면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접속 가능

②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후 전자메일(sanghun114@korea.kr) 송부

* 국민추천포상 온라인 접수창구(www.sanghun.go.kr) - 공지사항(자료실)에서 추천서식 다운로드

③ (우편·방문) 행정안전부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제출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추천서식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사실 확인 ⇨ 요건확인 ⇨ 공적심사 ⇨ 포상결정 ⇨ 포상수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2021년 12월 포상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4110)

2021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http://www.sanghun.go.kr


【서식1】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ex) 지인, 가족

주 소*
전화번호* e-mail
접수 계기 : □ 공공기관·지자체 □ 대중교통 □ 전광판 □ 1365, VMS

□ 방송 □ 신문·잡지 □ SNS □ 기타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업)

주요경력

(기간)

· ( ～ )
· ( ～ )
현 ( ～ )

공적내용*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추천 시 유의사항》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피추천인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기관의 공적사실 확인이 있을 때 

제출(사본)하여 주시면 공적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 (*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국민비서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안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실 ☎ 044-205-1064)



2021년 6월 국정홍보만화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본격 시행 -



2021년 6월 국정홍보만화
- ‘코로나 우울’슬기롭게 극복하기 -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배달앱으로 외식 할인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7)



제5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7)

○ 농림축산식품부, ‘제5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 공모기간 : 2021년 6월 1일 〜 8월 31일

○ 공모주제 : ①여성농업인의 농촌 일상과 역경 극복 사례, ②귀농·청년 여성

농업인의 농업·농촌 고군분투기, ③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이야기

○ 참가자격 : 여성농업인(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공모 가능)

○ 공모형식 : 자유 형식, A4 3매 이상 6매 이하, 단 다문화 여성은 2매 이상

- 신명조, 글씨크기 10, 200자 원고지 기준 30~60매

- 제목, 성명, 연락처, 주소, 핸드폰 번호 반드시 기재, 사진 별도 첨부(인물사진

및 소재와 관련된 사진 4~5장)

○ 시상

- 대상 1명(3백만원/농식품부 장관상)

- 우수상 5명(각 1백만원/농협중앙회 회장상)

- 장려상 14명(각 50만원 /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상)

○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sugi@agrinet.co.kr)

○ 문의전화 : 02-3434-9032(한국농어민신문사)



[붙임] 홍보 포스터



2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접수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7)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지원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 3~4학년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 (지원조건) 대학 졸업 후 의무적으로 농식품분야에 취업·창업

-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식품인재 장학금

-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대학 1~2학년생

-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최대 250만원)

○ 농업인자녀 장학금

-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인 대학 재학생 (학과, 전공 제한 없음)

-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50~250만원(소득, 성적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기간: 6월 21일(월) ~ 7월 15일(목) 17:00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www.rhof.or.kr)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및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의 공고문 참고

○ 문의전화: 02-509-2114(농어촌희망재단)

http://www.rhof.or.kr


[붙임] 홍보 포스터



6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2)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52)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하단 참조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2021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2022년 4월 30일입니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요금차감(전기)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 구 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1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붙 임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태양광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요령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6)

 태양광 설비 소유주(또는 관리자)께서는 풍수해 집중시기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요령 및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붙임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공통

사항 

 ㅇ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가? □양호 □미흡

 ㅇ 모듈/집열판과 지지대 사이의 결속은 양호한가? □양호 □미흡

 ㅇ 각 지지대의 휨, 균열 등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기초부위(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파손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외관상 파손이나 균열이 있는가? □양호 □미흡

입

지

별

점

검

사

항

일

반

부

지

 ㅇ 설비 주변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양호 □미흡

 ㅇ 배수시설 맨홀 및 배수로에 이물질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경사면 배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지지대의 침하가 없으며, 지지대-지반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미흡

 ㅇ 부지 내 지반침하, 토사유출, 세굴현상의 흔적이 있는가? □양호 □미흡

건

축

물

 ㅇ 축대의 균열, 누수 등이 있는가? □양호 □미흡

 ㅇ 지붕과 기초, 구조물은 헐거움 없이 단단히 결착되었는가? □양호 □미흡

 ㅇ 지붕방수에 문제는 없는가? □양호 □미흡

※ 점검결과 미흡사항 발생 시, 시공기업을 통해 개선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며, 애로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616)

○ 보건복지부는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향후 자신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회복되지않는임종과정또는말기환자가되었을때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 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제공됩니다.

○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02-1855-0075, 1422-25, 가까운 등록기관

확인은 https://lst.go.kr에서 가능합니다.

https://lst.go.kr


참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개요 및 주요 절차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
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절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환자(또는 환자가족)의 의사확인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절차

○ 임종 판단(담당의사, 전문의) + 환자 의사 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확인서

or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

* (사전연명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써 보건소, 건보공단, 의료기관 등에서 등록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
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 문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중수본 진료지원팀 ☎ 044-202-1856)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043-719-2610)

순번 제품명 업체명
1 나스펜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조아제약(주)
2 다산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램 (주)다산제약
3 동광아세트아미노펜정160밀리그람 동광제약(주)
4 라페론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안국약품(주)
5 라페론정16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안국약품(주)
6 라페론정325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안국약품(주)
7 루트펜325밀리그램정(아세트아미노펜) (주)바이넥스
8 마하펜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일양바이오팜(주)
9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삼남제약(주)
10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람 삼남제약(주)
11 삼익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람 삼익제약(주)
12 세리콘정(아세트아미노펜) 오스틴제약(주)
13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주)보령바이오파마
14 세토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삼아제약(주)
15 세토펜정(아세트아미노펜) 삼아제약(주)
16 세토펜정325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삼아제약(주)
17 세토펜정8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삼아제약(주)
18 솔루아펜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현대약품(주)
19 슈메디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에스케이케미칼(주)
20 스피드싹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제일헬스사이언스(주)
21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아세트아미노펜) 한미약품(주)
22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콜마파마(주)
23 아미세타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주)휴온스
24 아세노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일화



순번 제품명 업체명
25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주)마더스제약
26 아세핀정(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신일제약(주)
27 아스타펜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삼남제약(주)
28 아스타펜정16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삼남제약(주)
29 아스타펜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삼남제약(주)
30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람 알파제약(주)
31 에스빌아세트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이연제약(주)
32 엔시드8시간이알서방정650mg(아세트아미노펜) 한림제약(주)
33 엘앤씨메가펜정(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주)엘앤씨바이오
34 영진아미노펜연질캡슐325mg 영진약품(주)
35 이두패프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에스케이케미칼(주)
36 이알펜8시간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경보제약
37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주)대웅제약
38 일성아세트아미노펜정160밀리그램 일성신약(주)
39 일성아세트아미노펜정325밀리그램 일성신약(주)
40 지엘아세트아미노펜정 지엘파마(주)
41 지엘아세트아미노펜정300밀리그람 지엘파마(주)
42 크린탈정(아세트아미노펜) 일양약품(주)
43 타미노펜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주)녹십자
44 타미스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한국글로벌제약
45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부광약품(주)
46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325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부광약품(주)
47 타세놀정50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부광약품(주)
48 타스멘정(아세트아미노펜) 대우제약(주)
49 타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대우제약(주)
5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한국얀센
51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주)한국얀센
5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주)한국얀센
5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주)한국얀센
54 타이레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주)휴비스트제약
55 타이렌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에이프로젠제약(주)
56 타이로펜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주)알피바이오
57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하나제약(주)
58 타이맥스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코스맥스파마(주)
59 타이몰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주)동구바이오제약
60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영풍제약(주)
61 토루판8시간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조아제약(주)
62 토루판정(아세트아미노펜) 조아제약(주)
63 트라몰8시간서방정65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코오롱제약(주)
64 트라몰정16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코오롱제약(주)
65 트라몰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코오롱제약(주)
66 트리스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동화약품(주)
67 티메롤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서울제약
68 펜세타정(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대원제약(주)
69 펜잘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종근당
70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한국휴텍스제약(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043-719-2101)

□ 노로바이러스(Norovirus)란?

○ 사람에게 구토, 설사 등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 연중 발생하며, 초겨울부터 늦은 봄까지 추운 계절에 더욱 기승

    * 최근 5년간(‘15~’19) 월별 평균 발생현황

발생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9  4  8  4  5 2 1 2 1 3  5  8 

□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식품(굴, 조개류 등) 섭취하여 발병

○ 감염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 만든 음식 등을 통한 감염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 구토, 설사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주변 및 화장실 소독하기

○ 화장실 이용 후 및 조리 전·후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씻기

○ 구토, 설사 환자의 접촉에 주의하고, 수건은 개인별로 사용하기

○ 생식을 삼가고 가열 조리 시 충분히 익혀주기

○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염소 소독하여 사용하기

○ 설사,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자는 조리에서 배제

□ 염소소독제 희석액 제조법 (5% 이상 유효염소농도 제품 기준)

○ 평상 시(0.1%농도, 1,000ppm)

- 500㎖ 페트병에 염소액 10㎖[가정용 염소 뚜껑 1개 가득 또는 종이컵(180㎖)

바닥에서 약 0.5㎝]를 붓고, 페트병 용량만큼 물을 채워 희석

○ 환자발생 시(0.5%농도, 5,000ppm)

- 500㎖ 페트병에 염소액 50㎖를 붓고, 페트병 용량만큼 물을 채워 희석





일렉트로포스社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사용하지 마세요! 
- 일부 모델에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우려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5)

□ 소비자피해가발생하면,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통해거래내역, 
증빙서류등을갖추어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044-200-7697)

□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

도모 행위 등이며, 특히 신도시 개발사업, 공익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대상입니다.

□ 신고는「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로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 특히,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 등의

감면이 가능하고,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징계권자 등에게 징계 등을 감경‧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근절과 공공기관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수기명부에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자료제공: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 ☎ 02-2100-3108)

□ 추진배경

○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 침해 논란 및 허위 기재** 우려 지속 제기

* 명부에 번호 기재했더니...“외롭다” 낯선 연락 잇따라 (’20. 9. 9. SBS)

** 눌러보니 없는 전화번호...못 믿을 코로나 출입명부 (’20. 11. 30. 뉴시스)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대체방안 마련

□ 주요내용

○ (개요)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

번호(숫자 4자리, 한글 2자리로 구성) 발급

○ (발급·이용) 이용자는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만 발급 받으면 코로나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

○ (역학조사) 질병청·지자체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서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역학조사에 활용



< 수기명부 양식 > 이용자가 작성

 * 모든 이용자 작성(대표자만 작성 불가)

방문
날짜

방문 시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군구(거주지)

개인안심번호

* 불가시 휴대전화번호
비고

6.24 17:24 √ 관악구 12가34나



<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

(자료제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4)

□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나무의사 제도’는 우리의 나무가 수목진료전문가 (나무의사 ,

수목치료기술자)에 의해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기존

비전문가에 의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의 문제를 개선

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

만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

병원을 이용해주세요.

O 우리 지역의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https://fec.fore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나무의사 제도 인포그래픽





예방접종 완료자 단계별 방역조치 주요 조정 방향 안내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043-719-7783, 1339)

○ 6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가족모임 인원제한 제외 등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가 조정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일

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고령층 중심 방역조치 완화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 일상회복 우선지원)

【 가족 모임 】 (6.1.~) 

 ▴예방접종(1차 접종자 포함) 시 고령층 중심으로 일상회복 우선지원을 위해 직계가족 모임 인원 

현재 8인에서 10인까지 가능

【 노인복지시설 이용 】 (6.1.~)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예방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중심 참여 프로그램 운영 독려

   -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권장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외부 강사의 경우, 예방접종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미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섭취 등 가능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취식 시를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

【 감염 취약시설 검사 및 면회 등 방역조치 완화 】 (6.1.~)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 제외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요양병원·시설 면회 관련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 대면(접촉)면회 허용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6.1.~)

 ▴ 백신 접종자에 대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등 지원(6월~)

  *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과학관, 휴양림, 고궁 및 능원 등 

 ▴ 템플스테이 이용시 할인 및 문화재 특별 관란 행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집 

접종자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 개최

 ▴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접종 배지(또는 스티커 등)’ 제공(7월)

☎ (문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말라리아 예방수칙 안내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043-719-7165,7170,7174,7176)

○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급성열성질환으

로,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5~10월)에 인천,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에서 전체 환자의 약 90%가 발생합니다.

- 위험지역: 인천, 경기(파주, 김포, 고양, 연천 등) 및 강원(철원, 고성 등) 북부

○ 말라리아 초기 증상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기도 감염증상과 유사하고,

최근 초기 증상(미열, 오한 등)이 경미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므로,

  - 다발생 지역 거주 및 방문한 사람이 모기에 물린 후 증상(발열,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나거나, 상기도 감염 의심 또는 발열환자는 말라리아를 의심하여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세요.

○ 말라리아 예방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생 지역에서 야

외 활동 및 야간 활동 시 모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예방수칙

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해질녘부터 새벽시간까지)에는

야외(캠핑, 낚시터 등) 활동을 가능한 자제

○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므로,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 땀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할 것

○ 모기 기피제와 살충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것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창문과 출입문에 방충망 설치하고, 취침 시 모기장 활용

○ 축사에는 유문등을 설치하고,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웅덩이 등 고인물 제거



붙임  말라리아 예방수칙



호국보훈의 달 대국민 홍보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 044-202-5538)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자의 후

손을 찾습니다> 클릭

(https://e-gonghun.mpva.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배너)



전쟁기념관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자료제공: 전략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4)

전쟁기념관(관장 이상철)은 현충일을 맞이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

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25회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는 전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가 그리는 유엔 그리고 평화’로 6·25전쟁에 참전한 

세계 각 국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 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현장대회 진행이 불가하여 비대면으로 진

행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참가자는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작품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신청

이 완료 된다.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3개의 부문으로 별도 심사하

며 각 부문별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 국방부장관상, 보훈처장관상을 금상에는 

전쟁기념관장상 등 총 100여명(총 상금 630만원)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전쟁기념관은 이번 대회의 수상작으로 10월에 개최될 유엔문화축제와 연계하

여 작품전시회 및 축제 기념품의 디자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 및 작품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or.kr)와 SNS를 참

고하면 된다.

http://www.warmemo.or.kr


 〔붙임 1〕 대회 포스터



7월의 독립운동가 손일봉·최철호·박철동·이정순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항일독립전선의 샛별이 된 호가장 전투의 영웅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손일봉(1912~1941),

최철호(1915~1941), 박철동(1915~1941), 이정순(1918~1941)선생을 2021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손일봉, 최철호, 박철동, 이정순 선생은 호가장 전투에서 치열하게 적군과 전투

하다 순국하신 열사들이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 10월 10일 중국 호북성 한구(漢口)에서 창설된 군사대오

이다. 만리장성 이남의 ‘관내’ 지역에서 나타난 한국인 최초의 군사조직이다. 이

후 1939년 10월말에 조선의용대는 3개 지대(支隊)와 2개 독립분대를 거느리는

것으로 증편되었고. 화중, 화남전선에서 전투경험을 쌓았다. 또한 1940년 봄에는

화북진출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였다.

결국 1940년 11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화북(북상이동)으로 진출하는 것이 결

정되었다. 확대간부회의의 공식 결의를 근거 삼아 의용대 총대부는 중국군사위

원회 정치부에 북상이동을 건의하였다. 종착지는 동삼성정진군(東三省挺進軍) 사

령부가 있는 수원성(綏遠省) 오원(五原)으로 제시하였고 승인이 되었다.

태항산으로 들어간 조선의용대 병력은 입산 직후 1941년 7월 7일에 ‘조선의용

대 화북지대’로 재편성되었다. 이렇게 재편되면서 중경(重慶)의 총대부와는 물리

적, 정치적 성격이 멀어지게 되었다.

1941년 9월부터 개시되는 무장선전 공작을 위하여 화북지대는 무장선전대(이

하 무선대)를 조직하고 3개 대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무선대원들은 일본군이 점

령한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 대상의 선전과 설득공작을 끈질기게 진행하였다.

이런 활동을 접한 이주민이나 조선인 병사가 어렵게 탈주하여 찾아오기도 했다.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하던 조선의용대는 호가장 전투를 맞이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12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무장선전대 제2대 대원 19명이 숙영지

이던 호가장 마을을 포위 기습해온 일본군 및 괴뢰 황협군(皇協軍) 200명과 맞

싸운 것이 호가장 전투이다.

무선대 제2대의 김세광 대장과 휘하 대원들은 1941년 11월 중순에 근거지 상

무촌을 떠나 200km 밖의 평원 유격구(일본군 점령지와 팔로군 해방구와의 중간

지대)인 원씨현으로 출동했다. 이동 중에 간혹 적군과 마주치는 일이 있으므로



전원 무장해 있었다. 선전 활동 중 적과 조우하여 접전 끝에 물리쳤다. 12일에는

민중대회를 호가장 마을에서 연 다음 서남방의 찬황으로 이동해 갈 예정이었다.

19명의 제2대 대원들은 호가장에서 하룻밤 숙영키로 하였다.

그런데 호가장에는 황협군 가족이 살고 있었고 그 중의 한 명이 마을 구장으

로 그는 자기편 군영으로 몰래 달려가 의용대의 동정을 밀고했다. 그리고는 팔

로군의 야영지점을 피해서 오게끔 안내해준 결과로, 일본군과 황협군 각 1개 중

대 병력이 밤사이 호가장 외곽으로 침투하여 의용대원 숙영지를 3, 4백m 밖에

서 3면으로 둘러싸고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날이 밝았지만 안개가 짙었다. 적군은 안개를 뚫고 돌진할 엄두는 내지 못하

였다. 그들은 아군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병력에다 박격포 2문과 30정 이상의

경기관총도 갖고 왔다. 아군은 불리한 형세 속에서 탄환도 아끼면서 싸워야만

했다. 대원들은 고정지점에서의 방어를 불리한 것으로 여기고, 농가를 빠져나가

인근 고지로 이동하여 방어하려고 했으나 일본군 및 황협군의 강력한 공격으로

저지되었고 포위상태가 유지되었다.

본격적으로 적들이 돌격해오자 무선대원들은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며 방어

하였고, 이후 일본군이 돌격하며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초인적인 용맹이 대원들

을 사자처럼 만들었다. 견디다 못한 적이 양쪽으로 갈라져 길이 열리자 대원들

은 돌파구로 삼고 혈로를 열었다.

대원들은 농가 대문으로 빠져나가, 골짜기 건너편의 산줄기 세 개 중에서 가

운데의 서쪽 산등성이로 올라가 포진하려 했다. 그러나 적이 강력하게 추격하자,

누군가가 후위를 엄호해주어야 했다. 김세광 대장이 2분대원 중 다섯 명이 후위

를 맡아주도록 명했다. 그러자 손일봉 분대장이 제일 먼저 나섰고, 이어서 최철

호, 이정순, 박철동, 김학철 대원이 뒤따랐다. 다른 대원들이 포위망과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탄약이 다 떨어지도록 싸우는

것이 임무였다. 이들은 각자 엄폐와 사격이 잘 될 위치를 찾아 엎드린 상태에서

대기하였다. 그리고는 올라오는 적병을 한 명 한 명 겨누어 사격했다. 그러자 적

은 추격을 중지하고 후위대에 포화를 집중시켰다. 5명의 후위대는 본대가 퇴각

정비할 때까지 용맹분투하여 4명(손일봉, 최철호, 박철동, 이정순)이 순국하였고

김학철은 포로가 되었다. 덕분에 본대는 건너편 산등성이로 다 올라갈 수 있었

다. 그런 상황에서 11시쯤에 팔로군 지원대가 도착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손일봉은 1912년 평안북도 의주군 위화면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압록강

이 얼면 독립군이 강을 건너와 일본경찰 주재소를 습격하는 활동을 하는 지역이

었다. 이런 영향으로 손일봉은 독립운동에 뛰어들 생각을 10대 초부터 품었다.

주경야독으로 의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손일봉은 1931년 초봄에 웅지를 품



고 고향을 떠나 중국 청도(靑島)로 갔고, 1934년 3월 3일에 주중 일본대사와 상

해 주둔 일본해군 육전대 사령관이 훙커우신사에서 전몰장병 초혼제를 거행할

것이라 함에, 그들을 폭살하려는 현장투탄 거사에 한국독립당원 강병학과 함께

참여하였다. 아쉽게도 폭탄 불발로 의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중국 육군군관학교를 다니며 군사전력을 체계적으로

배운 그는 졸업 후 국민혁명군에 편입되어 1939년에 장사(長沙), 신양(信陽)등지

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후 조선의용대에 참여하여, 제1지대에 가담하였다.

그리고는 1941년 황하를 건너 태항산으로 들어가고는 화북지대 무선대 제2대의

제2분대장이 되어 무장선전공작을 전개하다 호가장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장렬히 전사했다.

최철호는 1915년 6월 19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이른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

다. 1929년 대전 제2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형평운동에 참가하여 열심히 활동

했다. 1935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에 가입하고 한청도(韓淸道)

또는 최명근(崔明根)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1937년 12월 당의 부름에 응하여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분교 한인특훈반에 들어가 6개월간 교육받았다.

1938년 5월에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구로 옮겨가 최창익·김학무가 이끄는 조

선청년전지복무단에 참가하였다. 1940년 10월에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에도 가입

해 활동하다 1941년 초에 낙양으로 간 그는 화북진출 대오에 합류하였고, 화북

지대원이 되어 열심히 활동하다 호가장 전투에서 순국했다.

박철동의 출생지는 충북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하진 않으며 충주로 추정되는 기

록이 남아있다. 박철동은 작은 키에 감정이 풍부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을 타고나

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담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1932년 상해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나키스트 항일조직인 남화한인청년연맹에

가담하였다. 1934년 1월에 박철동은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2기생으로 들어

가 졸업하였다. 1935년 공작을 위해 화남으로 가던 중 붙잡혀 일본 큐슈(九州)로

압송되어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했다. 출옥 후 중일전쟁 소식

을 듣고 감시망을 뚫고 은밀히 고향을 떠나 그해 겨울 중국 산서성의 운성(運

城)으로 들어갔다. 운성에서 박철동은 현지 조선청년들을 규합하여 민족의식을

불어넣는 한편, 매일 저녁 몰래 전단을 살포하고 표어를 붙이는 등 반일공작을

진행하였다. 그러는 중 1939년에 조선의용대 제1지대로 들어갔다.

싸움 잘하고 일 잘하고 순박하기 그지없다 하여 동지들은 그를 ‘꼬리 없는 송

아지’라는 별명으로도 불렀다. 그도 1941년 5월에 황하를 건너 태항산으로 들어

갔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일원으로서 대적선전공작에 참여하다 호가장 전투

에서 순국했다.



이정순은 1918년 평안북도 벽동군 송서면에서 태어났다. 1932년에 공립보통학

교를 졸업하고, 의열단 간부인 맏형 이영준(李英駿)을 찾아 중국 남경(南京)으로

갔다. 거기서 의열단이 설립하여 운영 중인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제2기

로 입학하여 1933년 6개월간 정치·군사 교육을 받고 1934년 4월 졸업하였다. 지

독한 책벌레이고 생활태도가 반듯하며 책임감이 투철한 인재였다고 한다.

졸업 후 남경에서 왕현순(王賢淳) 또는 한대성(韓大成)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의열단의 비밀공작을 수행하였다. 1938년 5월 군관학교를 졸업하여 한구로 이동

하고 그 해 10월의 조선의용대 창설에 참가했다. 제1구대원이 되어 호남성과 강

서성 방면에서의 선전공작에 종사하던 그는 1939년 남악(南岳) 유격간부훈련반

에서 3개월간 훈련받고 낙양으로 옮겨가 조선의용대 제1지대에 합류하였다. 거

기서 계속 활동하다 1941년 조선의용대가 화북으로 진출할 때 동행하였다. 그리

고 화북지대의 무선대원으로 활약하다 호가장 전투에서 순국한 것이다.

1993년에 우리 정부는 네 열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전원 건국훈장 애국장

을 추서하였다.

호가장 전투는 조선의용대가 화북으로 가서 치른 최초의 전투였다. 그리고 가

장 치열하게 싸운 혈전이었다. 적군과의 병력 대비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중에도

대원들은 장시간 고군분투하였고, 기습을 당했으면서도 지혜롭게 대응하여 희생

을 최소화하였다. 그것은 후일의 항일광복전선에서도 귀감이 되기에 충분할 선

례였다.

전투현장의 무선대원 전원이 감투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포위망을 돌파해

갔고, 후위대의 다섯 용사는 죽음을 각오하고도 두려움 없이 마지막까지 응전하

였다. 이런 호가장 전투의 활약은 팔로군과 중국인들도 감격시켜 그 항일 의기

를 더욱 고양시켰고, 조선의용대를 믿을 수 있는 우군으로 여기게끔 했다. 그래

서 화북지역의 각급학교 교과서에도 실어서 그 기백과 무용을 절찬하고 본받게

끔 한 것이다.

게다가 그 전투는 정규군 전투요원이 아닌 유격대식 선전공작대의 활동 중에

벌어진 것인데도 의용대는 적을 물리쳐, 일본군의 사기를 한껏 꺾어놓았다. 반면

에 조선의용대로서는 부쩍 커진 자기역량의 재인식으로 더 큰 자신감을 갖는 계

기가 되었다. 그렇게 호가장 전투는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이 독립전선에서

마침내 거두게 될 최종적 승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 첨부 】 관련 이미지 (출처 :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 동 내용은 7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손일봉 선생 최철호 선생

※ 박철동 선생의 사진은 미보관 

이정순 선생



2021년 7월의 6․25전쟁영웅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NORMASH : Norwegian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을 ‘2021년 7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NORMASH)은 1951년 7월 19일부터 1954년

10월 18일까지 활동하는 동안 연인원 623명이 파견되어 전상 장병

들의 치료에 주력하였고, 특히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민간인 진료와

치료에 전념하였다.

□ 노르웨이는 UN의 요청에 따라 적십자를 통한 의료지원부대 파견을

계획하였다. 6개월마다 파견 인원을 교대시킨다는 방침 아래 램스

테드(Herman Ramstad) 대령과 83명으로 구성된 노르웨이 의료지

원부대가 파견되었다.

ㅇ 노르웨이 야전병원은 미 제1군단을 직접 지원할 목적으로 진료업무를

시작했는데, 병원 개소 당시 83명에 불과한 인원을 군의 이동외과

병원 편성수준인 126명에 맞추기 위해 부족한 인원을 한국인으로

보충하였다. 이후 노르웨이 정부는 110명의 의료요원을 추가적으로

파견하였고 공식적인 명칭도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NORMASH :

Norwegian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으로 결정하였다.

ㅇ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이 한국에서 활동한 기간은 1951년 7월 19일

(한국 도착은 6월 22일, 7월 19일은 이동외과병원 개소)부터 1954년

10월 18일으로 이 기간동안 연인원 623명이 파견되어 전상 장병

들의 치료에 주력함은 물론 민간인 진료에도 최선을 다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민간인 진료와 치료에 전념하였다.

ㅇ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각 제대의 근무기간은 6개월로서 기간 중

7회에 걸쳐 제대가 교대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의료진들은 복무

기간을 연장하여 1~2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이

용하여 서울에 있는 민간병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ㅇ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이 철수한 이후에도 스

웨덴, 덴마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출처 :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NORMASH : Norwegian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

(1951.7.19.~1954.10.18.)

※ 동 내용은 7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2021년 7월의 현충인물‘김필달 예비역 대령’선정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5)
ㅇ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이승우)은 대한민국 호국영웅 ‘김필달 예비역 대령’을 7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ㅇ 김필달 예비역 대령은 1933년 3월 14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950년 11월 간호
후보 8기로 임관하여 6‧25전쟁 중 각지에서 환자를 간호했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파월되어 100군수사 소속 간호장교(소령)로 참전하였고, 1966년 그
유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ㅇ 1967년부터는 수도육군병원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재직 중이던 1971년 
적의 집중사격으로 중상을 입은 DMZ영웅 유호철 대위에게 각별한 격려와

위로로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또한 1971년 국군수도통합병원 개원 시에는 
사재를 들여 성모동굴과 성모상을 만들어 환자들의 정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타의 귀감이 되었다

 ㅇ 1973년 대령 진급 후 1군 사령부 간호과장, 제15대 간호병과장 등을 역임하고 
1977년 군 전역을 하기까지 군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무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국립대전현충원은 김필달 대령을 장병4묘역에 안장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 동 내용은 7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김필달 예비역 대령 묘소사진
(장병4묘역 412-12705)



7월의 호국인물 어재연 장군(1823 순조23 ~ 1871. 6. 11 고종8)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전략기획부 ☎ 02-709-3104)

 

전쟁기념관은 7월의 호국인물로 어재연장군을 선정하였다.

어재연장군은 경기도 이천 율면에서 아버지 어용인(魚用仁)과 어머니 유씨 사이
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소년시절 서울 동작진에 올라와 수학(修學)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체격이 장대하고 힘이 좋았다. 1841년(헌종 7) 19세의 나이로 무과
에 급제하여 광양현감, 해주진영(海州鎭營) 병마절도사, 장단부사(長湍府使)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에 공충도(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는데 그해 8월 제너럴셔먼
호 사건과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강화도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며 공충도의 방비에 
힘썼다. 그 후 회령부사(會寧府使)가 되어 북쪽 변경지방의 도적들을 토벌하고 치
안을 다스리며 별포대(別砲隊)를 설치해 국경 수비를 튼튼히 했다.
   1871년(고종 8) 로저스 제독(Rodgers1812~1882)이 이끄는 미국 아시아 함대
가 제너럴셔먼호 사건에 대한 응징과 손해 배상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 신미양
요가 발생하였다. 이때 어재연 장군은 진무중군(鎭撫中軍)에 임명되어 6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성보로 급파되었다. 같은 해 6월 10일(음 4월 23일) 미군은 강화
도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초지진에 이어 이튿날에는 덕진진을 점령한 다음 총공격
으로 물밀듯 광성보를 향해 육박해 들어왔다. 그들은 함정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
를 필두로 일제히 함포사격을 퍼부으며, 광성보를 점령하고자 돌격해 들어오기 시
작했다. 당시 화력면에서 절대 열세였던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전투가 
백병전의 단계에 이르자, 어재연 장군은 손수 장검을 빼어들고 군사들과 함께 적
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전세는 기울어 어재연 장군은 대포알 10여 개를 양손에 쥐
고 적군에 던져 항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광성보를 점령한 미군은 조선군
의 수자기를 비롯하여 군기 50개, 각종 화기 등을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로저스 제독의 아시아함대는 강화도 요새지를 함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
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퇴각하였다. 
   전투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어재연 
장군에게 그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려 충장공(忠壯公)의 시호와 함께 병조판서를 
추증(追贈)하였다.  



 〔붙임 1〕 어재연장군 존영

※ 동 내용은 7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

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